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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주민 제안 바래길 노선공모

지난해 12월 문을 연 이동면 용소폭포마을바래길 개통식 걷기행사 자료사진. 남해군 제공.

남해관광문화재단이 주민들이 직접 바래길 노선을 제안하는 ‘마을바래길 2024년도 노선제안 공

모사업’을 추진한다.

‘마을바래길’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테마형 바래길로, 지난 2022년 12월부

터 현재까지 3개 코스(남면·서면·이동면)가 개통돼 약 5000명의 이용자가 완보했다.

지역 내 주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기획된 마을바래길은 바래길 전용앱에 코스가 등재되고,

완보 캐릭터뱃지까지 제작돼 증정되고 있어 외지 탐방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마을 바래길은 마을에 속한 다양한 역사문화경관 자원들을 경유하도록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최

종노선을 선정해 걷기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마을바래길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이들은 주민대표와 논의해 제안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를 경유해 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 및 제안노선 기초 조사 시 ‘남해바래길탐방안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바래길지

킴이를 파견해 길 자원조사를 돕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남해관광문화재단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이나 바래길 홈페

이지 소식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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